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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5년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 보고서는 전례없는 글로벌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2025년 4월에는 주요 

경제국들의 무역정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질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쳤다.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국들은 주로 국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원조 삭감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제개발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분명 자금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반복되는 다중 충격과 관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2025년 

2월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Macroeconomic 

Performance Outlook, MEO) 보고서의 예측치 

대비 2025년과 2026년 각각 0.2% 포인트와 0.4% 

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3.9%, 4.0%가 되었다. 

이러한 회복력은 지난 10년간 효과적인 국내 개혁, 

상대적 다변화, 개선된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에서 비롯된다.   

현재 진화하는 글로벌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외부 의존이 좋은 개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프리카가 풍부한 자본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빈곤하지 않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활용되지 않은 자본으로 제약을 받는 대륙이다. 

풍부한 천연자원, 역동적인 기업, 기업가 정신, 

젊고 성장하는 인구를 보유한 대륙에게는 

패러다임 전환과 서사적인 변화를 꾀할 시점이다. 

아프리카가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강점을 활용하며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외부 의존과 

후원에서 벗어나 변혁된 잠재력의 대륙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2025 AEO 보고서는 진단이자 로드맵이다. 깊이 

있고, 적절한 순서가 정해진 개혁을 통해 

아프리카는 재정, 천연, 금융, 사업, 인적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에서 초기1조 4,300억 달러의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의 연간 자금 조달 격차 추정치인 1조 

3,0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는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 누출을 

억제하며 활기찬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 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심화시키며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아스포라의 변혁적 힘을 활용해야 한다.    

제도,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법치주의는 

아프리카의 자본이 신중하고 공평하게 관리 되도록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투명한 

공공재정관리, 보장된 재산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은 투자자 신뢰와 시민 신뢰를 구축하는 

기초적 원칙이다. 이러한 기둥들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투자를 견인하고, 자본 유출을 줄이며, 

아프리카 자본의 수익이 모든 아프리카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자본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필수 

과제이다. 이는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심화하며 대륙의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지역회원국이 개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와 정책 지원,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이들 국가의 자본을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본이 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풍부한 자본과 지속되는 개발 격차가 함께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해 나가자.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시아개발은행그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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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 

보고서는 경제거버넌스 및 지식담당 부총재실(Economic 

Govern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ECVP) 복합기구에서 

작성했으며, 이 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담당 부총재인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교수의 총괄 지휘와 감독 하에 

페르디낭 바쿠프(Ferdinand Bakoup), 아다몬 무카사(Adamon 

Mukasa), 아마 코피(Amah Koffi), 자스마 살림 아메드(Jasma 

Salim Ahmed)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각 장의 작성은 보고서 제작을 담당하는 

거시경제정책·예측·연구부(Macroeconomic Policy, Forecasting 

and Research, ECMR)의 안토니 심파사(Anthony Simpasa) 

부장이 감독했다. 핵심 팀은 안토니 심파사(ECMR 부장), 하메드 

아무사(ECMR.1 담당자), 알렉상드르 코포앵(Alexandre Kopoin), 

라시나 발마(Lacina Balma), 프란시스 레니 안구요(Francis Leni 

Anguyo), 아시 오카라(Assi Okara), 마틴 와풀라 

난델렝가(Martin Wafula Nandelenga), 케바 자메(Kebba 

Jammeh)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ECMR.1 소속이다. 

제1장은 알렉상드르 코포앵과 라시나 발마가, 제2장은 프란시스 

레니 안구요와 아시 오카라가, 제3장은 하메드 아무사와 마틴 

와풀라 난델렝가가 각각 공동으로 담당했다. 위니프레드 

도(Winnifred Doe), 리처드 두투(Richard Dutu), 블레즈 

니마순(Blaise Gnimassoun), 자카리 세오고(Zackary Seogo)는 

보고서의 여러 부문 작성에 참여했다. 행정 업무는 하미다 

리아히(Hamida Riahi), 펠리시 존고 카보레(Félicie Zongo 

Kaboré), 마리 테레즈 은지(Marie Thérèse N'zi), 마이클 

아바(Michael Abah)가 담당했다. 

   보고서의 통계 정보는 바바툰데 샘슨 오모토쇼(Babatunde 

Samson Omotosho) 통계부장(Statistics Department, ECST)이 

이끄는 통계부에서 편집했으며, 루이 쿠아 쿠아쿠(Louis Koua 

Kouakou) 과장(ECST.1)과 아누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 

수마일라 카람비리(Soumaila Karambiri), 스테판 레지스 

하우후트(Stephane Regis Hauhouot), 슬림 제르비(Slim Jerbi), 

베자예 코킬(Beejaye Kokil) 등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모두 

ECST.1 소속이다. 

세 개 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내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귀중한 기여를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유진 

벰퐁(Eugene Bempong)이 이끄는 ECMR.2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아모수 오몰라 치아조르(Amossou 

Omolola Chiazor), 허버트 아이넴바바지(Herbert Ainembabazi), 

사하왈 알리두(Sahawal Alidou), 마마두 바(Mamadou Bah), 

오리에타 코비(Orieta Covi), 프란시스 케메제(Francis Kemeze), 

패트릭 마부자(Patrick Mabuza), 마이클 마초코토(Michael 

Machokoto), 마벨러스 카지마(Marvelous Kadzima), 스티브 

음볼로(Steve Mbollo), 조지 마르부아(George Marbuah)가 

참여했다. 제2장 작성에는 은행 외부 전문가인 칼루 오자(Kalu 

Ojah)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 위츠 

경영대학원), 크리스토퍼 카동고(Christopher Kadongo)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 위츠 

경영대학원), 아민 카리무(Amin Karimu)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제학과)가 의견을 제공했다. 제3장은 마레 

사르(Mare Sarr) 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조나단 

무네모(Jonathan Munemo) 교수(미국 솔즈베리대학교), 피터 

무리우(Peter Muriu) 교수(케냐 나이로비대학교), 데이비드 

파디란(David Fadiran) 박사(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제학과)가 보완 작성했다.  

  또한 은행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으로 보고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은행 내에서는 데지레 J. M. 벤카타첼룸(Desire 

J. M. Vencatachellum) 수석부장이 이끄는 국가경제부(Country 

Economics Department, ECCE) 이코노미스트 팀으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받았으며, 이 팀은 에르베 로후에스(Herve 

Lohoues) 과장(ECCE.1),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 

과장(ECCE.2), 그리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인 에드워드 

세노가(Edward Sennoga), 조지 카라라치(George Kararach), 

아마두 볼리(Amadou Boly), 오드리 베르디에-슈샨(Audrey 

Verdier-Chouchane), 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로 

구성되었다. ECCE부의 리처드 안토냉 도폰수(Richard Antonin 

Doffonsou), 피터 엥보 라스무센(Peter Engbo Rasmussen), 살마 

에투하미(Salma Ettouhami)도 검토에 참여했다. 추가로 거버넌스 

및 경제개혁부(Governance and Economic Reforms 

Department(의 존 무바바리와(John Muvavarirwa)와 아프리카 

천연자원관리 및 투자센터의 레온틴 칸지에모(Leontine 

Kanziemo), 이노센트 오나(Innocent Onah)로부터도 의견과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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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동료 검토자로는 크리스토퍼 애덤(Christopher Adam) 

교수(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레옹스 은디쿠마나(Léonce Ndikumana) 

교수(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스티브 카이지-

무게르와(Steve Kayizzi-Mugerwa) 교수(지이카 앤 어소시에이츠 LLC), 

라모스 마부구(Ramos Mabugu)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솔 플라체 

대학교), 부사니 모요(Busani Moyo)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대학교), 테오필 T. 아조마후(Theophile T. Azomahou) 

교수(프랑스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교, CNRS-CERDI), 존 무쿰 

음바쿠(John Mukum Mbaku) 교수(미국 웨버주립대학교), 아산다 

포토이(Asanda Fotoyi) 박사(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가 포함되었다. 

주요 보고서의 국가별 주석은 데지레 J. M. 벤카타첼룸(Desire J. M. 

Vencatachellum) ECCE 수석부장의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와 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의 조정을 통해 국가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했다(아래 표 

참조). ECMR 직원들이 모든 국가별 주석을 검토했다. 

국가별 작성자 

ECST 직원(아누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이 작성했으며, ECCE 

과장들(링게레 음바예(Linguère Mbaye)와 에르베 로후에스(Hervé Lohoues))과 각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중부아프리카(아마두 볼리(Amadou Boly)), 

동부아프리카(가이 블레즈 은카믈레우(Guy Blaise Nkamleu)와 조지 

카라라치(George Kararach)), 나이지리아 국가부(제이콥 오두오르(Jacob Oduor)), 

북부아프리카(오드리 베르디에-슈샨(Audrey Verdier-Chouchane)), 

남부아프리카(에드워드 세노가(Edward Sennoga)), 서부아프리카(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와 제이콥 오두오르(Jacob Oduor))—의 기술 지원과 

검증을 받았다. 트리시아 바이두(Tricia Baidoo)와 유제니아 냔콰 그랜트(Eugenia 

Nyankwa Grant)가 행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아비르 브디우이(Abir Bdioui)가 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보고서 표지는 은행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관계부의 라에티티아 야티엔-

아미게(Laetitia Yattien-Amiguet)와 저스틴 카바셀레(Justin Kabasele)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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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및 전망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는 2024년에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증가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대륙 전체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활발한 정부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2024년의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특히 앙골라, 가나, 니제르, 우간다를 포함한 10개 아프리카 

국가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펵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 가치 하락, 높은 부채 부담이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정학적 분열, 지역 분쟁, 무역정책 변화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는 단기 및 중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사헬 지역, 아프리카 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장기화된 분쟁과 

맞물린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영향은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며,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주변국들에게까지 간접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 

 

2025년 1월 이후 세계는 이미 복잡했던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새로운 충격들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충격의 핵심은 미국이 도입한 대규모 신규 관세와 무역 상대국들이 발표하고 실행한 보복 

조치들이다. 급변화는 상황과 커져가는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조치의 향후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은 아프리카 전체 

글로벌 상품 교역량(수출입 합계)의 약 5%를 담당하고 있어, 발표된 평균 10%의 관세율은 AGOA1  혜택 

대상을 제외한 미-아프리카 무역에 기존 관세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는 아프리카의 

양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면서 잠재적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관세 조치는 원자재 가격과 금융 자산 가치의 

뚜렷한 하락을 야기했다.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이제 2024년 3.3%에서 2025년 3.9%로 가속화되고, 2026년에는 4.0%까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주로 부진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아프리카의 수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 충격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21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5년에 5%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4개국(에티오피아,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은 빈곤 해결과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필요한 최소 성장률인 

7%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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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거듭되는 복합적 충격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및 기타 외부 자금 유입 감소 속에서도 일부 아프리카 

경제가 보여주는 꾸준한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5년과 2026년 아프리카의 예상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은 물론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지역을 앞설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2025년 2.8%, 2026년 3.0%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이 

성장률이 평균 약 1.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이 2.2%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만이 두 해 모두 4.6%라는 상당히 높은 평균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 지역의 하향 조정은 모든 국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 불확실성에 더해, 

콩고민주공화국은 동부 지역의 지속되는 분쟁으로, 

적도기니는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감소로 각각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 동부아프리카.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4년 

4.3%에서 2025년과 2026년 5.9%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MEO의 예측치인 5.3%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5년에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반면 2026년에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2025년과 2026년 

아프리카의 예상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은 물론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추정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은 2023년 

0.7%에서 2024년 0.9%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보다 0.5%포인트 

낮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아시아보다는 2.9%포인트나 뒤처진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년 1.5%, 

2026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전망치에서 각각 하향 조정된 것으로 

2025년 전망은 1.8%에서 1.5%로, 2026년 전망은 

2.2%에서 1.7%로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1인당 GDP 성장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충격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더욱 

강력한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가속화를 위해 높고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률 달성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 

 

관세 충격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존 거시경제 

완충장치의 강도와 글로벌 무역 통합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성과와 전망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1). 

• 중부아프리카. 2024년 이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4.0%로, 전년도 

4.4%에서 둔화됐다(2025년 2월 MEO 

참조). 2025년에는 3.2%, 2026년에는 

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에티오피아, 르완다, 지부티, 우간다, 

탄자니아의 회복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2025-26년에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의 성장은 농업 부문의 

국내 가치사슬 심화와 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동부아프리카가 충격에 대해 보이는 회복력은 이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갖춘 곳 중 하나이며, 역내 무역에서 제조업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지역 무역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 

지역 블록의 총 무역은 13.1% 증가한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동아프리카공동체 총 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증가했다. 2 

• 북부아프리카. 2024년 2.6%의 완만한 성장에 이어, 

이 지역은 2025년 3.6%, 2026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2025년 MEO 예측치 대비 두 

해 모두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수치다. 

지역 경제 중에서 이집트는 2025년 0.3%포인트, 

2026년 0.5%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됐고, 리비아는 

같은 기간 0.6%포인트와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주로 수출 수익 감소 가능성 

때문이다. 

• 남부아프리카. 2024년 1.9%로 추정된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5년 2.2%, 이듬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 I GH L I GHT S  3   

그림 1 2022~2026년 지역별 성장 및 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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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원 계산 

 

2025년 MEO 대비, 이러한 전망치는 각각 

0.9%포인트와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낮은 

지역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은 2025년에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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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은 

2년간 

보츠와나와 

레소토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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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된 국내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고 식품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츠와나는 여러 글로벌 충격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 동력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레소토의 경우 관세가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의류 및 기타 

수출품 무역을 직접 위축시킬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5년 0.8% 성장에 그친 후 2026년에는 1.2%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장 전망은 2025년 MEO 전망 대비 2025년 

0.9%포인트, 2026년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예상되는 무역 혼란과 함께, 낮은 세수로 인한 예산 

집행 어려움과 지속되는 구조적 병목현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기 성장 전망을 제약할 수 

있다. 

• 서부아프리카. 2024년 4.5%로 추정된 이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5-2026년에 4.3%로 소폭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MEO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나,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25년에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의 본격 개시(세네갈, 니제르)와 

강력한 국내 수요와 지속적인 공공, 민간투자,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말리, 

토고)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교역 파트너들의 수요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맞물려 나이지리아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으며, 2025년 3.2%, 2026년 3.1%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0.3%포인트와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상당한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충격과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기대심리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체계적인 국내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고 식품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부채 문제 해결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채 구조조정 노력의 가속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입 확대 및 공공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경제가 높아진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견뎌내고 글로벌 수요를 떠받칠 수 있는 역량 

또한 아프리카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위축이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 감소를 통해 성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증가와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 및 투자 경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뿌리 깊은 국내 병목현상과 공급 중심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통화정책 효과 약화로 

나타나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되는 

성장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지역 분쟁의 장기화와 

추가 확산은 아프리카의 저조한 경제 회복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높은 성장률의 성과가 

잠식되고 있다. 2024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8.7%를 

기록해 많은 국가의 중기 목표치를 웃돌았다(그림 2). 

아프리카의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국내 식품 공급 

충격과 환율 하락의 파급효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국가는 2024년 15개국에 

달했다. 아프리카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5년 13.8%, 

2026년 9.9%로 둔화될 전망이며, 이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25년 MEO 예측치보다 각각 0.4%포인트와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특히 전년도에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충격을 격은 

국가들의 양호한 식품 공급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선별된 비회원국)의 증산 

결정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의 

강우 의존도 탈피, 가뭄 저항성 종자 확대 사용,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지원은 기후 변화 취약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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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5~2026년 평균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국가 

 

실질 GDP 

성장 

 

인플레이션

on 

경상수지  

재정수지 

 
 

국가 

 

실질 GDP 

성장 

 

인플레이션

on 

경상수지  

재정수지 

알제리 3.5 3.8 –1.6 –12.1  
레소토 0.8 4.9 –5.8 0.0 

앙골라 3.3 20.6 2.4 –1.9 라이베리아 5.3 7.8 –18.8 –3.0 

베냉 6.6 1.7 –5.6 –2.8 리비아 4.9 3.6 6.7 4.7 

보츠와나 1.7 3.3 –7.4 –9.0 마다가스카르 3.9 6.9 –6.3 –3.9 

부르키나파소 5.3 1.9 –5.1 –5.3 말라위 3.4 19.8 –17.4 –9.0 

부룬디 3.8 35.0 –8.5 –4.8 말리 5.8 2.5 –4.5 –2.6 

카보베르데 5.1 1.6 –2.9 –2.1 모리타니 4.7 2.3 –7.9 –1.0 

카메룬 3.9 3.7 –2.8 –0.4 모리셔스 3.0 2.8 –4.8 –5.8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2.3 2.1 –6.7 –2.5 모로코 3.8 2.1 –2.3 –3.4 
  

모잠비크 3.1 5.0 –38.3 –4.9 

차드 2.3 3.8 –9.1 –1.4 
나미비아 3.2 4.0 –16.0 –3.0 

코모로 4.3 2.2 –4.6 –2.6 
니제르 6.6 4.4 –5.4 –2.9 

콩고공화국 3.5 3.1 1.5 2.6 
나이지리아 3.1 21.0 4.3 –4.1 

콩고민주공
화국 

    

5.0 7.8 –4.4 –2.8 
르완다 7.7 4.8 –12.1 –4.7 

코트디부아르 6.3 2.6 –2.8 –3.0 상투메프린

시페 

3.6 8.2 –5.6 1.9 

지부티 6.4 2.2 20.7 0.0 
 

세네갈 8.7 2.3 –9.1 –7.4 

이집트 3.9 19.9 –5.3 –6.2 
세이셸 3.6 2.3 –8.5 –1.1 

적도기니 
–1.9 

   

2.5 –3.9 –1.4 
시에라리온 4.6 17.4 –4.7 –3.5 

      

4.1 –7.9 –0.5 에리트레아 3.3 5.0 13.0 –3.0 소말리아 4.0 
      

1.0 4.6 
  

에스와티니 5.6 4.4 2.0 –2.1 남아프리카공
화국 

–1.8 –4.8 
      

8.1 36.7 –4.6 2.0 에티오피아 7.5 13.5 –1.5 –1.8 남수단 
    

0.4 73.3 –8.2 –3.7 가봉 2.2 2.0 1.7 –3.9 수단 

감비아 5.4 7.9 –2.2 –1.5 탄자니아 5.9 3.3 –3.0 –3.0 
          

가나 4.6 12.3 2.0 –3.3 토고 5.8 2.3 –3.1 –3.3 
       

–5.1 기니 5.8 6.5 –9.2 –2.3 튀니지 2.1 6.3 –2.7 
  

6.8 4.1 –6.6 –5.7 
  기니비사우 5.7 2.3 –4.3 –2.6 

우간다 

잠비아 6.1 9.9 –0.1 –3.6 

케냐 4.9 4.2 –3.2 –4.5 짐바브웨 5.0 16.6 1.6 –0.7 
    

주석: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퍼센트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퍼센트로 표시됨. 이 히트맵은 선별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각국의 전망을 나타냄. 국가들은 세 가지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짐: "녹색"은 우수한 성과, "노란색"은 보통 성과, "빨간색"은 저조한 성과. 실질 GDP 

성장률 5% 이상은 녹색, 0-4.99%는 노란색,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인플레이션율 5% 미만은 녹색, 5-9.9%는 노란색, 두 자릿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경상수지 흑자는 녹색, 5% 미만 적자는 노란색, 5% 이상 적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재정적자 3% 미만은 녹색, 3-5%는 노란색, 5%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됨. 

 

이와 관련하여, 더욱 탄탄한 농업 공급망 구축과 기후 

스마트농업 기술통합에 중점을 둔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의 특별농업가공구역(Special Agro-processing 

Zones, SAPZs) 프로그램 가속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대륙 전반의 재정 적자 확대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한 후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고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급속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건전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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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긴축 정책을 펼친 가나, 에티오피아, 

잠비아가 대표적인 예다. 재정 적자가 서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높은 기초 적자 때문에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아프리카 평균 재정 적자는 2023년 GDP의 

4.4%에서 2024년 4.7%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기초 적자가 GDP의 1.6%에서 2.2%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2024년 GDP의 1.8%에서 2025-

26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악화 예상은 

2025년 2월 MEO 예측보다 0.1%포인트 더 큰 폭이다. 

이는 주로 글로벌 경제 약화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때문이다. 높은 관세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무역 여건이 경색되면서 수입은 제약받을 

수 있지만,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수출 위축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이 대외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주로 무역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과 무역 연관성이 높은 제3국을 통한 

부차적 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 영향을 감안할 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수출 수익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압박이 

완화되었다. 

기초 적자 확대는 여러 국가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평균 재정 적자는 2025-

26년 2024년 대비 GDP의 4.5%로 소폭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는 2025년 MEO 예측치보다 0.4%포인트 

높고 거시경제 수렴의 통상적 목표인 GDP 대비 3%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앞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통화들은 더욱 심각한 절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환율 압박이 완화되고 있지만 양상은 혼재되어 있다. 

2024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압박이 완화되었다. 2023년 통화 절하를 

겪은 28개국 중 17개국(60% 이상)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절하율 둔화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와 케냐 실링은 2024년 각각 0.7%, 3.1% 절상되며 

손실을 되돌렸다. 남아프리카 랜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이후 반등했다. 케냐 실링은 2024년 6월 만기 

유로본드의 성공적인 상환 이후 시장 심리 개선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으로 혜택을 받았다. 절상에서 

상당한 절하로 전환된 기니, 모리타니, 세이셸의 자국 

통화를 제외하고는, 2023년에 안정적이거나 절상을 

보인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특히 CFA 프랑, 카보베르데 에스쿠도, 

상투메프린시페 도브라, 코모로 프랑의 경우 

두드러지며, 이들은 모두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아프리카로의 대외 자금 유입이 2023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요 공여국들의 원조 삭감 확산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효과가 맞물려 단기, 정기적으로 

유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로의 총 대외 

자금 유입(외국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공적개발원조, 송금)은 2023년 7.3% 증가한 2,04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3.2%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이 

수치는 해당 연도 대륙 GDP의 약 7%에 해당한다. 대외 

유입 증가는 포트폴리오 순 유출의 대폭 감소가 

견인했다. 2023년 포트폴리오 자금은 231억 달러 순 

유출에서 3억 2,290만 달러 순 유입으로 전환되어 100% 

이상 개선됐다. 반면 아프리카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하락세를 반영해 2023년 3.4% 

감소한 526억 달러에 그쳤다. 

 

2023년 아프리카에 대한 총 공적개발원조(ODA)도 약 3% 

감소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로 주로 

변화하는 글로벌 원조 환경을 보여준다. 2023년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총 ODA는 

359억 달러였으며, 이 중 4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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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통한 미국 주도의 예상 및 

발표된 원조 삭감으로 2025년 아프리카로의 ODA 유입은 

2023년 대비 약 7%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의 가장 안정적인 대외 자금 유입원인 송금은 

2023년 6.2% 줄어든 9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증가세를 뒤바꾼 것으로 

평가절하 효과가 원인일 수 있다. 

 

공공부채 비율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2015-2019년 약 50% 

수준이었던 팬데믹 이전 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의 부채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 

합리화와 세수 확대 등의 정책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부채 대비 GDP 비율 중간값은 2023년 

66.3%에서 내려간 약 65.5%로 추정된다. 부채 비율은 

2025년과 2026년 65% 미만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상업차입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높은 채무상환비용을 동반하는 미 달러 표시 부채여서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대외부채 원금 상환만으로도 6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총 채무상환액의 약 

69%에 달한다. 부채 대부분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상업 대출기관에 대한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대륙의 

유동성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는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 같은 

다자개발금융기관 차입 시 달성 가능한 금리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부채도 2010년 총 

공공부채의 32%에서 2023년 39%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자본시장 발전은 

현지 통화 부채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각국의 

대외부채 및 외환위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국내 

차입이 금리를 밀어올려 상업은행들이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국채 자산에 투자하기를 선호하면서 

민간 부문 대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시스템적 

부채 위기 위험은 대체로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구조조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부채 위험에 노출된 국가 수가 

안정화되고 있다. 2021년 이후 부채 위기 상태에 있는 

국가 수는 2025년 3월까지 7-9개국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감비아와 가나는 부채 

위기 등급에서 고위험 부채 위기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확산되는 무역전쟁은 해외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 무역과 경제 다각화를 

가속화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즉, 아프리카 역내 시장은 물론 아시아,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중동, 유럽연합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의 

잠재적 무역 파트너로 무역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심화되는 무역전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지역 무역 및 비무역 장벽을 

없애며 경제 다각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존의 오랜 

협정들을 실제로 작동시킬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전략과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경제 외교를 심화하고 대륙 내 

상품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의정서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외 파트너와의 

무역 이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가 다른 

국가들에서 우회된 대량 수입품의 집결지가 되는 덤핑 

위험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회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그 설계와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이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된 관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통화정책 

수단들은 특히 식품과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부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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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통화정책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잘 발달되고 강력한 전달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정정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긴축 통화정책이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때는 

새로운 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은행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같은 거시건전성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부채 생산성,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 

개혁은 여전히 필수 과제다. 부채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와 

핵심 성장 촉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경기 상황에 

따라 무작정 삭감해서는 안 된다. 국내 재정 규칙과 

재정위원회 설립, 기존 부채관리청 강화는 재정 및 

부채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부에 정보에 기반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명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출범시킨 

아프리카부채관리자이니셔티브네트워크와 

아프리카부채관리포럼은 국가 간 상호 학습과 정책 

조화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제사회의 확대 

지원을 통한 양허성 금융 확대가 시급하며,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이 지역 회원국 대출 확대를 위해 

대차대조표 활용 방안을 더욱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유연한 환율 제도의 도입. 잦은 충격과 그에 따른 자본 

흐름 역전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특히 외부 충격3 

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정부들은 외환 수익과 보유고 확충을 위해 투자와 

수출에 대한 부문별 및 기타 금융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이는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파괴적인 자본 흐름이 금융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개입을 정책 대응 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아가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 

•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개혁. 가나와 잠비아의 현재 

성과는 부채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면 국가들의 

부채 위기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G20 공통 프레임워크 하의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은 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위기와 디폴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채 위기 

국가들이 전략적 위기 대응과 부채 구조조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과 국제사회는 진행 

중인 부채 이니셔티브의 신뢰성 보전을 위해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더욱 조율된 부채 

처리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금융 체계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더욱 민첩하고 

적합하게 대응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부채 위기 추락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과 중기 부채 

구조조정 전략은 정책 입안자들의 일상적인 부채 

관리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후 대응적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 원조 의존도 감소. 현재의 원조 삭감과 개발원조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아프리카 정부들은 재정 

자율성과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원조 비중을 줄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세제 현대화와 허점 

봉쇄를 통한 국내 세입 확충, 불법 자금 유출 차단, 

공공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친화적 정책 추진 등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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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과 해결: 국내 

분쟁과 불안정은 피해 국가들이 인적자본, 농업,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세원의 일부를 파괴하여 정부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군사비 지출을 늘린다. 평균적으로 분쟁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들보다 약 2.5%포인트 낮으며, 1인당 GDP에 대한 

누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4  

마찬가지로 산유국의 석유제품 국내 정제 능력 

개선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가 

변동성에 대한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줄이며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지화 및 우선조달 정책: 아프리카의 중소대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장려하는 현지화 및 우선조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쟁과 불안정은 또한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며 무역 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 분쟁과 

불안정은 지역적 차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영향이 인근 국가들로 확산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과 안보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취약점이 

대규모 분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위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장의 배당금을 

공유하는 것은 포용적인 국가 의제와 공존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경제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 핵심 부문 민간투자 동원.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부 부채 조달 공공투자는 사업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혁신과 

기술 파급효과를 촉발하고 경제를 민간 참여에 

개방해 변화와 경제 다각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성장에 연쇄 타격을 가해온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각국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가치사슬에 대한 민간투자는 

식품 생산을 늘리고 가공·부가가치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수입 의존도를 줄여 국가의 

귀중한 외환을 절약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규모 기업들과의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시장 심화를 촉진하며, 비교우위와 

경쟁우위에 기반한 제조업 제품의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반복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5 예를 들어, 각국은 최소 

합의된 비율과 품질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제조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공공조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역내 무역 촉진, 

글로벌 무역 충격에 대한 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생산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통합, 경제 회복력, 

글로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 식량 주권 강화. 식량 가격 급등, 공급망·물류 차단, 

환율 하락 등 반복되는 복합 충격은 식량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가하고 아프리카 빈민 대다수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며, 이는 경제적·식량 주권 부재의 

명확한 증거다. 식량 주권 개선은 지역사회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자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특히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 수확 및 

관리 같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조율된 정책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특별농업가공구역(SAPZ)은 각국이 농장 관리, 저장, 

유통, 마케팅, 수확 후 손실 방지를 개선하는 식량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혁신과 기술 

파급효과를 촉발하고 

경제를 민간 참여에 

개방해 변화와 경제 

다각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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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FTA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AfCFTA 이행 가속화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프랜차이징 정책. 프랜차이징 정책 촉진은 국가들이 

현지화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며, 아프리카 국가 간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미가공 원자재 무역의 환경적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천연자원 부국들은 무차별적인 채굴과 

미가공 1차 제품 무역보다는 지역 및 역내 시장에서 

천연자원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현지화, 우선 조달, 프랜차이징 정책을 조합해 

활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국이 비교 자원 우위를 파악하고, 생산 가치사슬을 

따라 국내 역량을 키워 점진적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를 위한 기술 향상,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자국 상황에 적합한 프랜차이징 

모델에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 지역 경제 통합과 무역.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지역 

통합 심화와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완전한 내재화와 

이행이 시급해졌다. AfCFTA 이행을 가속화하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회복력을 높이며 반복되는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산업정책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면,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 간 산업화, 일자리 창출, 

투자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국제 개발 금융 동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어려운 

대외 금융 환경과 특히 녹색 전환에 따른 증가하는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렴한 장기 개발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더욱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2024년 아프리카 경제전망에서 다룬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과 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같은 국제 

플랫폼은 글로벌 공동체가 아프리카의 핵심 성장 

촉진 및 기후 회복력 부문 투자를 위한 저렴한 금융 

제공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및 대륙 통합은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 및 

부채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집단적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집단적 목소리 유지는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 활용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재분배 

같이 각국의 재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금융 

혁신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이다. 

 

 

국내 자본 동원과 효율적 활용  

 
아프리카의 성장은 다양한 글로벌 및 국내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는 

더디고 불균등했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8%로 개발도상 아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아프리카연합의 아젠다 2063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관한 2030 글로벌 아젠다의 

목표 달성을 위해 5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필요 

성장률 7-10%에는 못 미친다.6 

 

아프리카의 더딘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는 여전히 

역설적이다. 빈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천연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자본, 

금융자본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급속한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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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광물 매장량의 30%, 

세계 미경작 농지의 65% 이상, 6억 2,4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그리고 나일강(1위)과 콩고강(9위) 같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 또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하고 다양한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함께, 대륙에서 자원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신중한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 최후의 

개발 프론티어"를 약속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의존과 시혜적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자립과 

토착적 개발 해법을 촉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의존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아프리카의 자본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과 지출의 거의 80%를 국내 자원으로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정부 수입 

대비 GDP 비율은 다른 지역에 뒤처져 있다. 국내 

수입으로 조달되는 공공 지출 비중은 2015년 72.5%에서 

2023년 약 78%로 늘어났지만, 아프리카의 국내 창출 

수입은 같은 기간 GDP 대비 2.3%포인트 소폭 증가에 

그친 19.8%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정부 수입 대비 

GDP 비율은 유럽·중앙아시아(41.0%),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28.6%), 

동아시아·태평양(26.2%)보다 낮지만 

남아시아(17.9%)보다는 약간 높다.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입은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꾸준히 감소했으며, 아프리카 개발 자금 조달에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유입액은 2020년 GDP의 

2.6%(2010년 이후 최고치로 주로 해당 연도 코로나19 

관련 개발원조 반영)에서 2023년 2.1%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 선진국만이 국민총소득(GNI)7의 

0.7%라는 ODA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여국들은 대폭적인 자금 삭감을 발표했다. 

공여국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촉발된 이런 원조 

삭감은 예산을 국제 개발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게 자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자본 자산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는 세금 및 비세금 

수입원에서 그리고 자원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에서 

추가로 1조 4,30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추가 

자원 동원을 위해서는 자원 부존량을 활용하는 중요한 

개혁이 요구된다.8 예를 들어, 불법 자금 유출과 부패를 

억제하고 이익 이전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국가 위험 

평가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누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데이터 수집, 이러한 유출을 

추적·모니터링·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개 보고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자본 동원 및 활용 

 

아프리카에서 추가적인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지출 효율성 

격차가 39%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공공지출 

비효율성은 유럽 17%나 아시아 29%와 같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다.9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취약한 거버넌스는 부패와 불법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 잘못된 프로젝트 선정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개발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연을 야기하며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비율의 부실 

채권을 초래한다. 그리고 개발 효과가 가장 적은 

프로젝트들은 부적절한 프로젝트 준비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로 인해 가능해진다.  

국내 추가 자원 

동원을 위해서는 

자원 부존량을 

활용하는 중요한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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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출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 사용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첫 번째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제공 

지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부문에서 공공투자의 

개발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종합 평가한다. 이 지수를 

통해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 성과를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자원의 배분과 효율적 사용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다음은 아프리카가 개발을 위해 국내 자본을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은행 추정에 따르면 탄소 흡수만 고려해도 

2022년 아프리카 명목 GDP는 661억 달러 더 높을 

수11 있었으며, 이는 산출량의 약 2.2% 증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수적 추정치는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방대한 천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하도록 SNA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아프리카 경제 규모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채 대비 GDP 비율을 낮추고 

부채 취약성 위험을 줄이며, 저비용 장기 개발 금융 

동원을 위한 더 큰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SNA를 2025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연 자본 회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통계 역량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첫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제공 

지수는 개발 효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세입 동원(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DRM)의 

효율성을 높이면 상당한 재정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면, 아프리카는 2025~29년 

동안 연간 4,694억 달러(GDP의 14.4%)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세입으로 

아프리카의 세입 대비 GDP 비율은 구조적 전환 가속화에 

필요한 추정 중간값 27.2%보다 약간 높아진다.10 

아프리카와 비슷한 여러 DRM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LAC)의 평균 세입 

대비 GDP 비율은 아프리카보다 높다. 따라서 DRM 

조치를 통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최소 비용으로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대대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개혁을 

시행하고,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여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 국민계정체계(Systems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업그레이드하고 대륙 전체에 

환경경제회계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면 각국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계정에 통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가 전체 경제의 최대 

65%를 차지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식 SNA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부문 활동과 아프리카 천연자원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국가 

통계를 업그레이드하면 아프리카 GDP를 크게 늘릴 

수 있다. 

 

• 블루 이코노미 투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블루 이코노미 개발 

자원을 보유한 37개국을 두고 있다.12 아프리카 블루 

이코노미는 2030년 4,0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 관광에서 1,000억 달러를 

창출하고 5,7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공공 부문 역량을 구축하고 경제적 이익을 장기 

지속가능성과 연계하며, 수산업과 생태관광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블루 이코노미만으로도 

1,0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상당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 녹색 광물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아프리카는 코발트, 

구리, 리튬, 망간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광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 총 광물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에서 잠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입의 

평균 40%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13 이러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현재의 원료나 반가공 형태로 채굴하여 

미국이나 중국 같은 원거리 국가의 생산 및 제조 

공장으로 수출하는 모델보다 3배 더 저렴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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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발트 매장량의 55%, 세계 망간 매장량의 

48%를 포함한 방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녹색 전환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배터리 저장 및 전기차 

가치사슬만으로도 2050년까지 56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5 이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려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 주도 산업화와 

혁신을 위한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교통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함께 향상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가 필요하다.16 

이는 시민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자원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약탈과 담보 

제공을 방지할 것이다. 자원 주권은 국가들이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윈-윈 

상황을 제공하는 광물 개발 협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차이징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가공과 배터리 제조에 

투자하면 연간 320억 달러의 추가 수출을 창출하고, 

연간 GDP에 240억 달러를 추가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천연 자본의 적절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료 보크사이트를 

현지에서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면 가치가 톤당 

65달러에서 2,335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지 조달, 우선 구매, 

프랜차이징 정책을 시행하고 미가공 녹색 광물을 

거래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이러한 천연자원의 매우 비효율적인 

사용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엘리트 포획을 조장하고 

부패와 불법 자원 유출을 장려하기 쉽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해롭다. 

• 천연 자본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자원 소유권과 

주권 강화.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산성 성장을 견인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못 

설계된 광업 조차 협정을 통해 천연자원의 법적 

소유권을 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법률에 명시된 광물 개발 협정(Mining Concession 

Agreement, MDA)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시민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자원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약탈과 

담보화를 방지할 것이다. 자원 주권은 국가들이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영화된 국내 이익)에게 윈-

윈 상황을 제공하는 MDA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차이징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우선 구매 정책은 아프리카 전역의 천연자원 부문을 

지배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MDA에서 국내 투자자와 공급업체를 

합의된 비율까지 우선시해야 한다. 

• 인적 자본 개발, 유지, 효과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가속화는 생산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아프리카 노동력을 

증가시키면 1인당 소득이 0.13%포인트(약 92달러) 

추가로 증가하거나 아프리카 GDP에 약 470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튀니지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이익은 인적 자본 개발과 

과세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소비 지출 파급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들의 이민은 기술 측면에서나 

"세수 누출" 즉, 해외에서의 그들의 전문 

활동으로부터 상실된 수입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의미한다. 

• 디아스포라 채권을 통한 송금 증권화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연간 300억 달러의 잠재 자본 중 일부를 동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2025년에 약 1,000억 달러의 송금 

유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송금 시장은 

2035년까지 최소 2,830억 달러에 달해 2023년 대비 

3배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송금 비용으로 인해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이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식 

채널 자원 이전의 35~75%에 이르며 아프리카는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7 유엔에 따르면, 송금 

비용을 2023년 약 7%에서 2030년까지 3%로 줄이는 것 

(SDG 유엔 의제에서 설정한 목표) 은 비공식 이체를 

공식 송금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산성 

성장을 이끌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14  H I GH L I GHT S  

 
 
 
 
 
 
 
 
 
 
 
 
 
 
 
 

 
 

AfCFTA의 

완전한 이행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재정립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경제를 재편할 

것이다. 

송금 비용을 SDG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지역·글로벌 협력은 비공식 이체를 공식 채널로 

유도함으로써 2035년까지 연간 송금을 약 5,000억 

달러로 늘릴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추정에 따르면 

공식 송금의 최대 30%가 여유 자금으로 남아 현지 

투자와 개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8 

• 아프리카 기업들이 비공식 활동에서 공식 활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1,253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면, 

아프리카는 현재 50~65%로 추정되는 비공식성을 

줄여 세입 징수를 늘릴 수 있다. 비공식 부문 과세는 

주로 비공식 활동의 불투명성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가 더 큰 자원 동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내 일부 사례들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케냐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정보기술 시스템은 

적절한 세금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케냐 

국세청은 2016년 세금 절차가 완전히 디지털화된 후 

2016/17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는 연간 12.7% 증가한 것이다.19 

• 생산성 개선을 통해 비공식성을 줄임으로써 잠재적 

수입과 산출 이익을 높인다.20   전 세계적인 증거에 

따르면 비공식성을 10%포인트 줄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GDP 성장률을 연간 1~2% 높일 수 

있다. 

• 지역 가치사슬 강화와 아프리카 통합 심화는 잘 

활용하면 아프리카 비즈니스 자본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fCFTA 완전 이행은 아프리카 

통합을 재정립하고 대륙의 비즈니스 자본과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 경제를 재편할 것이다. 

제조업 활동, 무역, 소득 증가의 수입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AfCFTA 완전 이행은 아프리카 수출을 

5,600억 달러 늘릴 것이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로, 

2035년까지 대륙의 실질 소득을 4,5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다(7% 증가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에 

필요한 최소 GDP 성장률). 21 

 

• 현지 통화 금융의 위험을 줄이고 적자 금융 감소를 

통해 국내 자본 비용을 낮추는 것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현실과 개발 필요에 맞으면서 환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내 통화 부채 비중을 늘리면 

2025~2030년 동안22 외화 부채 증가를 약 886억 

달러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기간 교육 분야 예상 

자금 조달 격차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현지 

통화 채권은 연금기금과 보험료 같은 기관 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6대 국가 

연금기금 운용자산의 1%를23 개발 금융에 할당하면 

연간 7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연간 4,020억 달러 구조적 전환 자금 

조달 격차의 약 17%에 해당한다. 

• 국내 투자를 허용하도록 세대간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배분 규칙을 개혁하면 개발 금융을 위한 

추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펀드들은 주로 

선진국 국채 중심의 저수익 유동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펀드를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금융시장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하면서 

자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의 일정 비율을 

아프리카 금융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펀드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 담보 대출로 경제를 

저당 잡히게 하기보다는 자원 지대의 일정 비율을 

전용 투자에 배정하여 개발 금융 동원 잠재력을 

활용하는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기여를 최적화하려면 이들 펀드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민간 부문 인센티브가 의사결정을 

이끄는 가운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 지역, 소지역, 국가 개발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한다. 

아프리카의 국가개발은행(national deelopment banks, 

NDB)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렉심은행 같은 

다자금융기관(multi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MFI)은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들을 활용하여 장기 금융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사회채권, 대차대조표 

최적화, 합성 증권화, 위험 이전 거래, 금융시장 자금 

조달원 다변화 같은 혁신적 금융 수단을 활용하면 

NDB와 MFI가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동원하고 민간 

부문 금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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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프리카개발기금 지분을 활용하면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각 재원보충 주기마다 53억 달러의 추가 

금융을 창출할 수 있다.25 

아프리카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740억 달러의 잠재적 절약을 더하면, 

아프리카의 총 자본 누출은 연간 5,8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징수된 수입 5,781억 

달러보다 많다. 반면 총 외부 금융 유입은 

2022~2023년 동안 연평균 1,968억 달러에 불과해 

3,902억 달러의 순 외부 자원 유출로 이어져 

아프리카를 "세계의 순 채권자"30로 만들고 있다. 

최근 미국이 USAID를 통해 주도하는 주요 

공여국들이 상당한 자금 지원 삭감을 발표했다. 
                                   

2018년과 2022년26 사이 연간 5%의 동일한 

복합연간성장률을 가정하면, 아프리카 NDB만으로도 

총 자산이 2030년까지 2,9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 개발에 완전히 투입된다면 2022년 대비 

895억 달러의 추가 대출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리플 아젠다 보고서의 G20 추정치에 기반한 효율성 

조치는 이 능력을 40% 또는 약 358억 달러 더 높일 수 

있어, 2030년까지 총 1,253억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장기 금융 동원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은행 대출의 양허적 창구인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ADF)은 2022년 세계 최고의 양허적 금융기관으로 

평가받았다.27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관에 적절히 

자본을 투입하면 아프리카 개발 금융을 위한 부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재정 

자원의 국내 동원에서 놓친 기회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원된 자원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최적의 개발 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 자본 도피와 기타 불법 자금 유출을 통해 현재 

손실되고 있는 국내 자원 보존. 아프리카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900억 달러를 불법 자금 유출로 

잃고 있다.28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이전으로 인해 연간 

2,750억 달러가 추가로 손실되고, 부패로 인해 

1,480억 달러(GDP의 25%)가 손실된다.29
 

그 결과 아프리카의 순 자본 유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아프리카가 개발을 위한 국내 자원의 

동원, 보존, 사용을 위해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오랜 필요성을 보여준다. 외부 자원 유입은 아프리카 

개발 금융의 주요 원천이 아닌 보완책일 뿐이다. 

따라서 누출을 막는 내생적 정책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지출 없이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 사용 효율성 개선. 아프리카의 추정 조세 

역량인 GDP의 20%와 현재 조세 수입 대비 GDP 

비율인 16.2% 사이의 격차는 수정하면 상당한 추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세입 징수의 비효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현재 수입 수준과 자원 배분으로도 

아프리카는 단순히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훨씬 더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과 2018년 사이 아프리카의 교육 공공 

지출 효율성은 초등교육 58%, 중등교육 41%로 

추정되었다. 최고 성과를 보인 동료 지역의 지출 

효율성 수준을 높이면 아프리카는 거의 보편적 

초등학교 등록을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률을 

79%에서 98%로 높일 수 있다. 

• 사회 기반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 합리화와 비용 

분담을 통한 보건 지출 효율성 향상. 중간 소득 하위 

국가들의 효율성 수준에 맞추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5년의 기대수명 연장을 얻을 수 있으며, 중간 

소득 상위 국가들의 효율성에 맞추면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혁신적 금융 수단을 

활용하면 

국가개발은행과 

다자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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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국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5년의 기대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비용 분담 체계를 

통해 비용 초과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인적 

자본 측면 외에도,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공공투자 효율성을 최대 39%까지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재정 자원 사용의 성장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31 각국은 또한 국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천연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지역사회 

참여를 늘림으로써 천연자원의 불법 채취와 착취로 

현재 손실되고 있는 상당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자원 사용 효율성을 개선할 기회는 매우 많으며 

여기서 강조한 몇 가지 사례를 훨씬 넘어선다. 

 

개발을 위한 자본 잠재력 활용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대담하고 조정된 자생적 정책 

행동이 필요하다. 세정 관리와 비세수 징수 개선, 인적 

자본 개발, 두뇌 유출 억제를 통한 기술 인력 보유, 

디아스포라 송금 활용, 아프리카 기업의 공식화,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기관투자자와 

국부펀드의 역량 활용 등이 모두 매년 상당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자원 누출을 막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여 동원된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정책 행동은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내 자원 동원, 유지 및 효율적 활용 

• 조세정책 개선 및 세정 관리 효율성 제고: 세정 

관리의 디지털화, 세원 확대 정책, 세무 행정관의 

역량 강화, 세수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 강화를 통해 세수 징수를 늘린다. 

특히 천연자원 개발 같은 부문에서 세정 관리를 

강화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전자 신고와 온라인 세금 

납부를 포함한 세무 절차의 자동화와 간소화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부패 가능성도 줄인다.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 재구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세수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면 자발적 납세 

순응을 촉진하고 세원 확대에 도움이 된다. 

• 공공재정관리 역량 및 개혁에 투자. 성장 촉진 투자를 

위해 동원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전반에 걸쳐 은행의 

공공재정관리 아카데미(Public Finance 

Management Academy, PFMA) 역량 개발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구축을 통한 누출 억제. 공공 자원 남용에 대해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자금 유출, 부패, 국제적 이익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금융정보기관을 보유한 국가들은 공식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세탁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이 없는 국가들은 

부패를 억제할 적절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 등 

다른 법 집행기관의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금융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성공은 불법 

자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파트너 지원을 

늘리겠다는 2022년 G7 회원국 약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실질 소유권 투명성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에 달려 있다.32 정부는 또한 비세수를 늘리는 

실용적 수단으로 광업 및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과 투자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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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수 동원을 위한 전략적 정책: 지역 무역과 통합 

심화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선별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입 관세와 특별 부담금/소비세 같은 비왜곡적 조치를 

부과한다. 새로운 시설의 가치와 납세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정기 업데이트를 

디지털화하면 재산세와 토지세 징수를 개선할 수 있다. 

주차비와 탄소 배출 요금도 비세수를 늘릴 기회를 

제공한다. 규제 집행과 카르텔 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세수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의 불투명한 

교통 조합과 그들의 동료 및 간부들을 해체하려면 규제 

집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33 징수된 수입의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방 사회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지방 부담금과 사용료 

납부 불이행 유인을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에는 210만 명의 아프리카 

이민자가 있었다. 평균 가구 규모 3명과 같은 해 중간 

가구 연간 소득 58,000달러를 가정하면, 그 소득에 2% 

부담금을 부과하면 아프리카에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했을 것이다. 이 수치는 미국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아프리카 내 

이민자들을 고려하면 대륙 개발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세금은 디아스포라에게 

강한 소속감과 투표 및 지도자 책임 추궁 같은 국정 참여 

권리 의식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려면 이중 과세 위험을 완화하고 각국 

디아스포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고국의 

사회보장번호나 주민등록증 같은 고유 신분 확인과 

그들의 가구 소득 평가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데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 

• 소득 창출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 자산과 부채의 

적극적 관리 개발.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정부 

대차대조표상의 유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량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 

명확한 전략은 자산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임대료나 기타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그런 자산의 

데이터베이스와 상업적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교민들의 소득에 과세: 숙련된 아프리카인들이 

대륙 밖 고소득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출신국이 

이들 이민자가 해외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고국에 보답하고 싶어하는데, 

많은 경우 고국이 그들의 경력을 형성한 기초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종종 보조금을 받는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주 전 

고국에서 받은 훈련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연 자본 회계, 고도화,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자원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면서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 자본의 완전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자연 

자본 회계와 환경경제회계시스템을 국가 개발 계획과 

부문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만든다.34 아프리카의 

방대한 녹색 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 가치를 

반영하도록 국민계정체계를 업데이트하면 아프리카 

GDP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성공적인 정책 통합을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와 광물 자산의 소유권이 속할 

수 있는 통계청, 재정부와 환경부 같은 정책 실행기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체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이 

핵심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의무적 평가를 옹호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의지와 야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 자본 회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전담 

자연자본회계 부서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세수를 

늘리는 실용적 

수단으로 광업 및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과 투자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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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금융 부문은 혁신 

촉진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 

 

• 수익 증대와 더 회복력 있는 다각화 경제 구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 역량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로열티 같은 세수와 비세수를 늘리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노출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각국은 원료에 가치를 더하고 수출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현지 가공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발트를 

가공하여 수출 가치를 여러 배로 늘리고 자연 자본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확산하면 대규모 

고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자본이 포용적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생산 가능성을 확대하고 천연자원의 국경 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 회랑과 지역 광물 가치사슬 개발. 

아프리카 정부들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 같은 

자원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국경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지역 산업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화된 정책, 공동 인프라, 공통 투자 법규를 

활용하여 반가공품의 원활한 이동과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 가치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로열티 같은 세수와 비세수를 늘리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노출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생산성 성장을 이끌고 시민 복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천연자산의 소유권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화하는 광물 개발 협정 시행.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못 설계된 광업 조차 협정을 통해 

천연자원의 법적 소유권을 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법률에 명시된 자원 주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물개발협정은 시민에게 

지분을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의 채굴 부문을 

지배하는 외국 기업의 천연자원 약탈과 담보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영화된 국내 

이익)에게 상생 상황을 제공한다. 

 

 

금융자본 활용을 위한 심화되고 통합된 

금융시장 개발 

• 금융시장 심화와 아프리카 개발에서 금융 자본의 역할 

강화는 국경 간 협력, 조화된 거래법과 회계 기준, 통화 

태환성이 필요하다. AfCFTA와 범아프리카 결제·정산 

시스템 같은 기존 지역 통합 체계는 통합된 아프리카 

자본시장과 지역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금융 부문은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목적에 맞는 규제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 

• 장기 생산 부문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연금기금, 

기타 기관 저축 활용. 기관 자금의 일부를 국내 

시장이나 지정된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아프리카의 

낮은 시장 깊이와 자금 조달 필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관 금융의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프로젝트 창출 수익으로 

상환할 장기 채권에 연결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은 현지 

통화 채권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런 

채권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프리카의 연금기금과 기타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인프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같은 다자개발은행들의 

AAA 신용등급을 활용한다. AfDB의 강력한 실사, 높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그리고 강력한 현지 기반과 

대륙 개발 환경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투자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의 

안전한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 AfDB는 이미 국제 

펀드 매니저들과 협력하여 전문성과 현지 지식, 그리고 

우대 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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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은 기관 자본이 매력적인 

재정적·지속가능성 성과를 달성하면서 아프리카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투자자들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에 기여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 

•  

• 우선 조달, 현지화 정책, 프랜차이징을 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지역 가치사슬을 심화한다. 각국이 

대륙 내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하도록 

장려하면 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비교우위를 

활용하며 회복력 있는 상호 연결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외국 기업과의 신중하게 설계된 프랜차이징 

협정은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포함하여 최첨단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신흥 벤처캐피털 시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은행 기반 금융 개발 모델로 인해 생긴 

자금조달 공백을 해소한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아프리카 벤처캐피털 투자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아프리카 다수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문제와 취약한 제도적 역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벤처 시장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송금과 디아스포라 채권을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로 

활용하는 전략적 정책을 채택한다. 송금 흐름을 

증권화하면 개발 금융의 재원을 다변화하고 전 세계 

아프리카 공동체와의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며 대륙 

개발 의제에 대한 공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채권이 성공하려면 수익금이 인프라, 

교육, 의료 등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디아스포라의 공감을 얻으면서 동시에 적시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 

 

비즈니스 자본을 아프리카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기 

• 비즈니스 자본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자본 투자를 

가로막는 한계세율과 규정 준수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프리카 기업들이 

수출에서 지역 및 글로벌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현지 기업들의 정보 탐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지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현지 

기업과 근로자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륙 전체에서 모든 아프리카인의 무비자 입국을 

촉진한다. 아프리카 내 노동 이동성은 지식과 기술, 

인재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고용,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체제 

하에서 지역 통합을 심화하려는 기존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보고서 

(2024 Africa Visa Openness Report)36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여행의 46%가 여전히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프리카 내 투자 흐름과 기술 

이전을 저해한다. 아프리카연합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인재, 투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모든 장벽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모든 

아프리카인을 위한 아프리카 여권 이니셔티브의 

실행은 국적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 의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자본이 아프리카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아프리카인들이 단합하여 

모든 이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 시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인적 자본과 기술 개발 

•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자산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술을 제공하고 기회를 부여하면 대륙의 인구 

배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인재, 

투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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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의 전략적 

주체로서 강력한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정책 의제에서 교육을 우선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아프리카연합-다카르 

약속'에 따라 공공 지출의 최소 20%를 교육 부문에 

배정해야 한다.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교사 채용과 유지를 추적하고, 급여 명단에서 허위 

근로자를 제거하며, 성과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 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디지털 리터러시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 개발 계획이 제시하는 지역 경제 우선순위와 

교육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소프트 스킬이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아크라에 

있는 구글의 AI 연구소와 같은 글로벌 주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혁신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 지원 인프라와 자금조달에 대한 경제적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4분의 3 

이상이 특히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5년 내에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생태계의 이 부문에 특화된 

금융상품과 청년 친화적 규제를 개발함으로써 청년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인 

청년기업가투자은행(Youth Entrepreneurship 

Investment Bank, YEIB) 설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YEIB는 향후 15년 

동안 30,000개 이상의 청년 주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여 성 포용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여성을 인적 자본 개발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일부 아프리카 공동체에서는 

문화적 기대가 소녀와 여성들의 고등교육이나 

리더십 역할 추구를 저해하는 반면, 일부 종교적 

해석은 조혼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공동체 지도자들과 종교 기반 

및 시민사회 조직들과 협력하여 여성의 역할을 

억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깊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구조적 장벽에 맞서고 도전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의 전략적 주체로 접근함으로써, 

아프리카는 강력한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성평등 증진,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 주요 원인인 열악한 직업 전망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조치를 통해 이주와 인재 유출을 흐름을 

되돌린다. 인재의 이주를 억제하거나 아프리카로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부는 포괄적인 

직접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신 기술 

집약적 기업이나 높은 기술 손실을 겪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같은 핵심 

부문에 이를 집중해야 한다. 르완다의 

카네기멜론대학교 아프리카 캠퍼스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관들이 젊은 졸업생들의 해외 교육과 취업 

기회 추구 유인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의 목표인 국가 

예산의 최소 15%를 보건 부문에 배정하여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 개선, 회복력 있는 

보건 인력 구축, 서비스 전달 시스템 현대화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각국은 아부자 선언과 

WHO 권고에 모두 부합하는 안정적인 국내 보건 재정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튼튼한 보건 

시스템은 장기적인 경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국이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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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한다. 원격의료, 전자보건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특히 외딴 지역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공동체를 위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드론은 현재 탄자니아와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효과적인 국내 자본 동원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아프리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기관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적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규모 

국내 자본 동원의 기회와 잠재적 위험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모범 

사례와 확립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 

파트너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원 누수를 차단하고 지출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기타 

유형 자산을 미래 성장을 견인할 무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부정축재 

자원을 추적하고 송환하기 위해 기존의 글로벌 

체계와 양자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아프리카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와의 협력은 대륙의 

자원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리더십과 제도 전반에 걸친 사고방식 전환 

촉진 

• 아프리카는 의존성, 외국 상품 소비, 그리고 애초에 

아프리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라는 기존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최근 AEO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위험 인식 편향과 결함이 있는 등급 평가 

방법론으로 왜곡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 체계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과 부문에서 자본을 차단하여 부채, 

빈곤, 투자 부족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함정을 깨뜨리기 위해 아프리카는 

자신감, 경제적 주권, 대륙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아프리카 내 무역, 

투자, 혁신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제품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높이고 개발 파트너들이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 활용: 제도, 경제 

거버넌스, 법치주의의 역할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 활용은 자본 전환에 기반한 

개발 모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는 한 형태의 자본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효율성을 결정하는 "전환 요인"이다. 양질의 제도를 갖춘 

자원 부국에서는 천연자본을 재정 자원과 개발 효과를 

배가시키는 장기적 물리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틀이 없다면 자원은 

부패와 기타 형태의 도난으로 손실될 수 있어 

천연자본의 개발적 영향("자원의 저주")을 저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과 제도적 틀의 질에 따라 

증가하는 인구를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전환하거나 

인재를 낭비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개혁에 대한 상당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이행 부족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품질의 발전을 계속 저해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식적인 제도(헌법, 부패방지위원회, 준자율적 

세무기관)를 수립하고 거버넌스 개선, 제도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역 및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행은 느리고 단편적이며 선별적이었다.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는 한 

형태의 자본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효율성을 

좌우하는 "전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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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취약점과 거버넌스 결함은 만연한 부패, 잦은 

정책 변경, 정치적 불안정, 열악한 공공 부문 성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국내외 자본의 동원과 효율적 

활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예를 들어, 많은 

부패방지기관들은 도난당한 공공 재산에 대해 포괄적인 

자산 정의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36 

              

이러한 실패는 시민들의 세금과 부담금 납부 의지를 

침식시켜 낮은 수입과 열악한 품질의 공공 서비스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도전과제는 감소하는 외부 개발 

원조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분열과 보호주의 

확산의 현 시대에 많은 전통적 공여국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양허성 금융을 줄이고 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더욱 선별적이 되어, 제조업 FDI 비중이 

26%에서 13%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2003년 66%에서 

2023년 81%로 증가했다.37 

효과적인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및 법치주의 

확립은 평화와 국가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취약한 제도와 낮은 거버넌스 품질은 천연자본과 

인적자본을 실질적인 개발 성과로 전환하는 과정이 

최적화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과 비효과적인 법률(일부는 식민지 유산을 

반영)은 낮은 자본 자산 수익률과 부패 및 자원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재정 역량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더욱 저해한다. 또한 취약한 계약 

이행,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위험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축시켜 투자 손실(프로젝트 취소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지속적인 자원 손실은 대륙이 개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아프리카는 불법 자금 유출, 부패, 기타 

누수를 통해 막대한 자원을 잃고 있다. 국내 거버넌스와 

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불법 이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서 

인프라와 인적자본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빼앗아간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성장, 만연한 빈곤, 

그리고 종종 불리한 조건의 외부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고착화시켰다. 여기서 불리한 조건이란 원조에 

따른 정책 조건이나 부채의 과도한 자본 비용을 말한다. 

 

취약한 거버넌스와 아프리카 정부 기관 전반의 제도적 결함 

속에서 전략적 조정의 부족은 공공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열악한 예산 편성과 정치화된 지출은 제도와 법적 프레임워크의 

비효율성을 반영하며, 이는 인프라 예산의 최대 40%까지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낮은 품질의 공공 서비스, 실패하는 교육 시스템, 

신뢰할 수 없는 전력 공급, 그리고 파괴된 보건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FDI 감소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2024년 평균 2%를 기록했다.38 

아프리카에서 이는 국내 자원 동원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프라 

개발, 산업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선과 제도 강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구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평화의 파괴는 종종 

경제적·사회적 배제의 결과다. 따라서 둘은 서로 얽혀 

있다: 평화로운 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반면,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소외는 불만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효과적인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및 

법치주의 확립은 평화와 국가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더 많은 재정 자원 동원 

 

잘 기능하는 제도는 공공 신뢰를 조성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지대추구적 행동을 줄이며, 개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40 반대로 약탈적 정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이는 세금 및 기타 수입 창출 조치41에 대한 

시민들의 준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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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은 정부의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41 

제한적인 제도적 역량과 조세 협정 설계 및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이익이전(BEPS)이 조장되고 있다. 복잡한 

회계 절차와 전문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국가 

세무기관의 기술 및 행정 역량 부족과 기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대륙에서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명확한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이 비용 처리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을 과장하여 신고 이익을 줄이고 

있다.43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제도는 아프리카에서 취약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여 재정 자원 동원을 저해한다. 높은 

부패는 시민들47 사이에서 낮은 납세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그 영향은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이다. 

간접적 영향은 정부 당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때 

나타난다.48 반대로 행정부의 다양한 단계에서 부패가 

적다는 인식은 납세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9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은 또한 정부의 서로 다른 부처 간 권력 

분립과 같은 법치에 대한 존중을 누리고 있다.                 

  

                                   
 

불투명한 국제 조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전(조세 회피와 탈세 형태)은 대륙에 연간 약 

2,75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준다. 이 금액은 2022년 

대륙이 공적개발원조, 송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받은 총 1,749억 달러를 넘어선다.44 

 

국가포획은 아프리카의 제도적 과제와 취약한 거버넌스 

역량을 악화시킨다. 포획된 엘리트들은 세제 혜택, 

독점권, 공공 계약 우선권 및 기타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조작한다. 아프리카 전역에는 여러 

국가포획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재 자원 권리가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들(국내외 기업 포함)에게 

부여되어 수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인맥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포획이 매우 심각하며, 이는 

국가 기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엘리트 네트워크에 

의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45 자원 

수익에 대한 정부 사용과 같은 경제 정보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 기밀법도 법적 체계가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때로는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한하여 국가포획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6 

취약한 거버넌스와 법치의 제도화는 국가 효율성과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공권력에 대한 처벌 면제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취약점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악용하는 

거버넌스 공백을 증폭시킨다. 아프리카에서 취약한 

거버넌스와 저품질 제도와 크게 연관된 불안정성과 

갈등의 지속은 경제 발전과 회복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을 나타낸다. 이러한 갈등은 세수원을 파괴하여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는 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희생하여 군사 또는 안보 지출을 증가시킨다.50 

 

효과적인 제도, 경제 거버넌스, 법치 강화는 아프리카의 

자본 동원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도의 효과성, 

경제 거버넌스, 법치주의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개혁을 실행하려면 조정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자본 자산 동원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주요 조치들이다. 

 

제도, 거버넌스, 법치 강화 

•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 

높고 다중적인51 세금은 기업 창업을 둔화시키고, 

생존 가능성을 줄이며, 기업의 규모와 힘을 약화시켜 

생존 기업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이익이전은 아프리카 

대륙에 연간 약 2,75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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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는 예산 편성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소득, 이익,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3%에서 48%까지 다양하며, 이는 지역 중 가장 높다. 

52 정부는 이중과세를 줄이고 세금 납부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업에 고유 세무식별번호를 

발급하는 세무 현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조치에는 

또한 자산 가치, 매출, 또는 이익에 기반한 기업 세금 

면제 기준 설정과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나 세무청이 

국가신원확인청과 협력하여 세수 징수를 파악하기 

위한 신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2021/2022 

회계연도에 총 세무 등록을 3배 증가시켰다.53 

거버넌스와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구축은 예산 편성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프리카의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EFA) 성과 평가 보고서는 계속해서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의 

공공회계특별위원회와 감사기관과 같은 감독 기관을 

강화하면 정부 투자를 우선순위화하고 낭비를 줄이며 

공공 지출이 국가 개발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패와 횡령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 수입 

징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험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은 기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부문별 탈세 관행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관련 산업 규제기관 간의 기관 간 

조정을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잠비아의 경험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된다. 광업 

과세에 초점을 맞춘 다년간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재산이전세 600만 달러와 

광업 법인소득세 수입 5,800만 달러 징수에 

기여했다.54
 

• 세무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디지털화에 

투자한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면 대규모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화하는 무역 

기반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사기를 탐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플랫폼, 

모바일 결제 통합, 기타 자동화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업그레이드, 자동화, 납세자 서비스 및 준수 

개선으로 3,200만 명의 납세자를 확보하고 납세자 

행동을 개선했으며, 자발적 준수가 약 0.4%포인트 

증가하여 75.5%에 달했고, 2023/2024 회계연도에 

연간 세수 징수가 15.8% 증가하여 약 150억 달러에 

기여했다. 계획된 향후 자동화는 미납 부채, 연체된 

신고, 재정 누수로 인한 징수되지 않은 세수 약 

410억 달러의 세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55 

• 지역 체계와 정책 공유를 활용하여 균일한 

법인세율을 확립한다. 정부는 

아프리카연합위원회와 같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세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 지역 감사는 집행 관행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된 접근법은 각국이 국내 

세수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세무행정포럼은 글로벌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BEPS 체계에 기반한 모델 법안 

개발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각국 재무부가 이 

규칙들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것이다. 

단결된 공조를 보임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회원국이 투자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 없이 세원을 

보호할 수 있다. 

• 부패 척결을 위해 지역적 접근법과 국가 간 강화된 

조정을 채택한다. 아프리카연합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11개국에게 

비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56 이는 지역 조달 관행과 

지역 전반에 걸쳐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 부패방지 정책을 실행하는 공통 전략과 

공유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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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는 공공 재정과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과 계약 협상 및 조달 

시스템에서의 블록체인과 같은 기타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케냐의 전자시민 플랫폼은 일부 

교훈을 제공한다.57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사법부를 구축하면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모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사법부의 지원을 받아 

홍콩의 독립부패방지위원회는 고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관으로 

변모했다.58 

 

사법 자율성, 확립된 입헌주의, 입법부,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정부를 통한 법치 존중과 시민 자유 보호는 국정 

참여의 평등과 국가 부의 공평한 분배로 강화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성을 높이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동기를 제거하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인다. 국가 

결속 외에도 유엔 및 지역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과 협력은 내전이나 무력 충돌 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불법 자금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일관되고 조정된 대응을 

실행한다. 범죄 및 부패 행위를 통해 얻은 자원은 

종종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불법 유출 방지, 

금융 수사 지원, 도난 자산 회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FATF형 지역기구와 같은 여러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및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기술적·제도적 역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 

참여가 제한적이다. 또한 불법 자금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교류나 

정보 공유도 많지 않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세무 기준과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준수를 시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 파트너들은 아프리카의 

실행 기관들이 회수된 자산의 회수, 송환, 관리를 

위한 대륙적 청사진인 자산 회수에 관한 공통 

아프리카 입장과 같은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현지 규정을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최적의 성과를 위해 독립적인 법 

집행 기관과 기타 거버넌스 제도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의 경우, 국제사회가 

제도와 법치를 강화하고 취약성의 조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무력화와 같은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총성을 잠재우는 핵심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전환지원제도(Transition Support Facility, TSF)는 

취약성과 갈등에 직면한 국가들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취약 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더 많은 천연자본 동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법적 체계는 천연자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의 시행은 종종 공공 이익과 상충된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 접근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허가와 인허가는 

경쟁 입찰보다는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륙의 많은 자원 

부국에서는 제한된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하류 광업 

산업의 현지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광업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59 

 

정부와 투자자 간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천연자원 

계약은 천연자본의 과도한 개발과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분할협정은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춰 매력적이며, 

주로 석유 부문에서 정부가 탐사와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전문성을 

유치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개발 파트너들은 

아프리카의 실행 

기관들이 현지 

규정을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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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광물 개발 

협정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필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반면 조광권은 기업에게 로열티와 세금을 대가로 

자원을 채굴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의 광업 협정은 종종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기밀 조항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협정은 특히 안정화 조항이 포함될 때 국가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60 

 

아프리카 국가들은 향상된 기술적 역량과 능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광물 협상 담당자들의 

경우, 협정의 주요 조항 공개와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합의된 이행 규칙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 

광업 비전(African Mining Vision, AMV)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아프리카 법적 지원 

기구(African Legal Support Facility, ALSF)를 지원하여 

자원 채굴법과 산출국에 대한 더 공정한 자원 임대료 

지급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AMV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 계약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역량 강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LSF는 국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에게 계약 단계에서 비대칭적 법적·기술적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각국은 광물 개발 협정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필수 조항을 포함하여 광물 자원의 

무분별한 채굴과 원자재의 해외 수출을 통한 후속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천연자원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2장 참조). 

 

아프리카에서 개발을 위한 자연자본의 효과적 활용은 

제한된 협상 능력, 낮은 투명성, 그리고 신중한 규제 

관행의 미흡한 집행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개발 

촉진에서 자연자본의 효과성은 국가, 민간, 글로벌 

주체들이 관여하는 채굴 부문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정부들은 채굴 부문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에 투자와 기술 전문성을 외국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우세한 

지위는 이들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지만, 수익 

배분과 규제 감독 면에서 정부에게 어려움을 조성한다. 

 

거버넌스와 제도 강화를 통한 천연자본 자산 개선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자연자원 계약 

및 수익 지급에 대한 의무적 공개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라이베리아의 공개계약포털과 같은 

중앙집중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채굴 산업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수익 지급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기준을 의무 

요구사항으로 운영하되, 준수 보장을 위해 독립 

감사기관이 지역 감독기관을 제공한다. 채굴 산업 

담당 국가부처와 반부패기관이 주요 실행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투명성 공개 관련 계약 이행은 

기니 당국이 13억 달러 규모의 광업 계약을 

재협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자연자원으로부터 재정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통의 공개 경매 체계를 채택한다. 아프리카 채굴 

계약의 입찰 과정은 현지 조달 요구사항과 환경 

보호장치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유지를 위해 경매 결과를 

공개하여 검토받도록 해야 한다. 모잠비크는 

액화천연가스 라이선스의 경쟁 경매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정부 수익을 30% 이상 늘렸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방식을 적용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부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금 

손실과 투자자-정치 엘리트 간 지속적인 유착 관계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아프리카자연자원투자센터, 

아프리카연합위원회의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 

아프리카법적지원기구 등이 경매 시스템을 시행하는 

국가 채굴 부문 규제기관에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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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기반 산업화를 통해 국내 가치 보유를 

강화한다.. 아프리카 자원 집약적 경제국가의 당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수혜 요구사항과 표적 산업 정책을 

통해 채굴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의무화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 부국을 원자재 

수출국에서 가공·제조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 많은 금융자본 동원 

 

아프리카 금융시장은 대체로 적절한 법적 기반과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같은 시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탐지하고 집행할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61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금융시장 개발, 결제 

시스템 개선, 규제 체계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깊이, 접근성, 효율성 진전을 평가하는 평균 

금융개발 임계 지수 0.5에 도달한 아프리카 국가는 

하나도 없다.62  

                

국내 가치 보유 강화는 광업·석유 협정에 현지 

수혜를 요구하는 법적 조항 도입, 자원 현장 인근 

광물 가공구역이나 산업단지 설립, 명확한 종료일과 

함께 목표 지향적 세제 혜택·인프라 접근·신용 

보증을 부가가치 및 가공 공장 투자 기업에 제공, 

현지 조달 인증 시스템과 국내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국경 간 산업 허브를 통한 지역 광물 가치사슬 

개발을 추진한다. 생산 가능성 확대와 자연·인적 

자원의 국경 간 활용 강화는 국내 산업 및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 

정부는 조화로운 정책, 공동 인프라, 시장 통합을 

활용해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의 국경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지역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 가공 인프라 관련 양자·다자간 

협정 협상(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리튬 회랑), 지역 

간 수출세·현지 조달 정책·투자법 표준화, 

반가공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무역 촉진 및 관세 

개혁 조정, 국가·지역 개발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산업구역·연구개발센터·물류 허브 개발 자금 통합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건전한 법적·규제 체계, 청산·결제 시스템, 거래 기록 

정보의 부족은 자본 접근을 제한하고 소외계층의 경제 

참여 능력을 제약한다. 

 

잘못 설계된 규제 역시 혁신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아프리카는 지나치게 복잡한 신용보고와 대출승인 절차,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관리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요구사항 등 관료적인 금융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규제 장벽들은 투자를 막고 대출 

비용을 높이며 금융 포용성을 해친다. 규제를 간소화한 

국가들은 세계은행 사업준비지수 순위가 올랐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준비보고서를 보면 르완다는 

자본시장 거래비용을 크게 낮추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업 성장과 운영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아프리카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금융자본 동원은 제도적 비효율성으로 

인해서도 저해되고 있다. 사법부, 의회, 법 집행기관, 

부패방지기관 같은 기관들은 대개 자금 부족과 인력 

부족,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역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은 자금세탁이나 다국적기업의 

이익이전 같은 조직적 금융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는 법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법부 직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자의적 임명은 법적 보호를 더욱 약화시켜 재산권과 

계약 이행에 불확실성을 조성한다.63 

생산 가능성을 넓히고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의 국경 

간 활용을 강화하면 국내 

산업과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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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이 취약하고 법적 시스템이 비효과적이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이익 분배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확립하고 

핵심 거버넌스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늘리고 법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금융자본 자산 동원과 활용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 심화 

   

아프리카 증권거래소와 자본시장이 분편화되고 

고립된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맥락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풍부한 기회가 존재한다. AfCFTA가 

완전히 시행되면 무역 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수익 투자 

기회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상장 규칙 조화와 

아프리카증권거래소협회 같은 지역 중개기관 설립을 

통해 거래소와 허가받은 기업 간 투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기관의 기술 

지원을 받아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전역의 다른 

관할권에서 거래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ㄴ 

국가 금융기관 

간의 협력 

확대는 

대규모의 

견고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장기 저축을 동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 아프리카 자본시장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지만, 개선된 규제 환경을 통해 

금융자본을 동원할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건전한 규제 체계는 시장 인프라 발전을 

촉진하고, 공개 원칙과 투명성을 장려하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집행 가능한 규제 같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프리카 정부와 

금융시장 규제 당국은 자산 토큰화 같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2024년 실물자산 토큰화 회사인 

DAMREV는 나미비아 구리 광산을 토큰화하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DAMREV는 부분 소유권을 창출하고 

유동성 증대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나미비아 광업 부문의 자산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모카 

프로젝트(Project Mocha)가 블록체인상에서 

커피나무를 토큰화하여 소농을 지원하고 있다. 

소농들은 자신의 커피나무 일부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을 판매할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들에게는 10년간 커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농장 복구, 

장비, 교육을 위한 확대된 자금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66 

• 규제 및 행정 프레임워크를 조화시키고 국경 간 투자 

장벽을 줄인다. 국가 금융기관 간의 더 큰 협력을 

촉진하면 크고 견고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도구의 개발을 강화할 수 있다. 

 

• 기술 인프라, 규칙, 절차를 포괄하는 공통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 

간 금융자산이나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결제·증권 

정산 시스템부터 디지털 화폐 구조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범아프리카결제정산시스템(Pan 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PAPSS)이 아프리카 각국의 

자본시장과 거래 체계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한다. 

40개가 넘는 화폐가 쓰이는 대륙에서 PAPSS를 전면 

도입하면 제3국 화폐 의존도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내 무역이 크게 늘어나며, 여러 거래소에서 자국 

화폐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인프라 자금조달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다. 2023년 아프리카 

외환보유고 4,119억 달러는 구조적 변화 가속화를 

위해 연간 필요한 자금조달 격차 추정액 4,022억 

달러를 넘어선다. 각국은 외부 부채보다 

국제결제은행에 더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고를 최적으로 활용한다면 성장 촉진 부문 

투자로 이어져 수출과 보유고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은 축적된 보유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내 상업은행의 적절한 자본 확충에 

달려 있다. 나이지리아가 성공 사례의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68 은행 부문 개혁 후 재자본화된 국내 

예금수취 상업은행들은 보유고 일부만 관리하도록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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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내 자본시장 통합 이니셔티브는69 외환보유고가 

과잉인 국가들이 국내 거시경제적 고려에 기반하여 

규정된 비율을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자원이 

아프리카의 생산적 인프라 개발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재활용을 설계한다. 자산 재활용은 대륙의 

인프라 자금조달 격차를 줄이고 연계된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Africa50 같은 금융 수단을 통해 기존의 

노후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70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정책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 끌린다. 대규모 순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을 유치하면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을 활용할 기회가 늘어나 규모 확장과 성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주식 투자 흐름의 변동성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제도적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긍정적 수익과 함께 규제 부담 및 환율 손실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수익을 본국에 송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와 지역을 선호한다.              

  

2024년 Africa50은 감비아 정부와의 1억 달러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1,550만 달러 분할금을 

지급한 후 세네감비아 다리의 운영을 인수했다. 토고 

또한 3억 6,130만 달러 규모의 로메-크팔리메 도로 

프로젝트를 수익화하기 위해 Africa50과 협력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정부들의 이러한 프로젝트 

실행에서의 열악한 실적과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자산 재활용의 금융 수단으로서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비즈니스 자본의 잠재력 발휘 

 

아프리카의 기업가 정신은 부적절한 지원 인프라와 

취약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통계를 

보면 근로연령 아프리카인 5명 중 1명 이상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75% 이상이 5년 내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71 기업가 정신의 성장은 주로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는 낮은 자금 접근성과 사업 

비용을 높이는 번거로운 규제 등 지원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는 

아프리카 경제를 천연자원 의존에서 다각화하는 데 

중요하다. 

 

 

공공 조달 과정의 근본적 개혁은 투명성, 경쟁, 효율성, 

공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규제 품질 강화는 대리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조작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지대추구 행동의 위험을 줄인다.72 조달 절차를 

규제하는 하위 법률이 뒷받침하는 조달법 제정은 

의사결정, 효율성,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은 경쟁과 더 큰 감시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에게 입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사기를 

해결하고 부패 위험을 완화한다. 르완다에서는 Umucyo 

전자조달 플랫폼이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세무청, 등기소, 

상업은행, 기타 금융기관 시스템을 포함한 24개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은 2022년 

200개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의 1,200개의 정부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13,80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26,800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조달 데이터를 개방계약 데이터 표준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73 

 

조달 절차를 규제하는 

세부 법령이 

뒷받침하는 조달법은 

의사결정과 효율성, 

공정한 경쟁을 높일 

수 있다. 



 30  H I GH L I GHT S  

 
 
 
 
 
 
 
 
 
 
 
 
 
 
 
 

 
 

강력하고 민주화된 

디지털 인프라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반의 

여러 부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더 많은 비즈니스 자본 동원 

•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자본 개발을 위한 양질의 

제도에 투자한다.  양질의 제도는 사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상업 자본 보유자들을 독려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절한 법률과 규제, 집행 

전략을 통해 제도적 체계를 조화시켜야 한다. 데이터 

보호, 무역 촉진,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조항을 

갖춘 강력하고 민주적인 디지털 인프라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부문에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해 부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제공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 비즈니스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스타트업에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개선하면 

사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자금조달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지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저조한 매출과 불충분한 유동성으로 인해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정보기관, 

신용등록소, 담보등록소 및 유사한 차용자 정보 수집 

기관들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 

성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74 따라서 

정부는 엔젤 투자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제공하며, 공적 자금을 통해 투자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 새로운 부패 사례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기관에 

자율성과 기소권을 부여한다. 정책 불확실성과 

불리한 비즈니스 환경은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촉진되어 법치주의를 우회할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가 비즈니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춤화해야 한다. 

국내 감시 기관 간 협력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장려하여 아프리카의 새로운 부패 인식을 억제하는 

정책 체계는 현지 및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투자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 국내 통화 차입을 통해 통화 위험을 최소화한다. 

발달된 국내 채무시장은 가격 형성을 장려하고 

위험을 적절히 책정하며 국내 투자자 기반을 

개발하고 통화정책 전달과 금융 안정성을 지원한다.  

따라서 현지 통화 채권시장은 정부의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하고 확대하며, 자금조달 변동성을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내 자원 동원 강화"75에 관한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 이니셔티브는 공공 채무시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프리카의 신중한 조정과 거시경제 

안정은 국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이자 지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한 재정 적자와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에 기반해야 한다. 주로 외부 

부채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자 지불은 정부 수입의 

약 27.5%를 차지한다.76 무분별한 국내 차입으로 

이어지는 재정 방만은 민간 투자를 구축해내어 전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77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인적자본 발휘 

 

국가 간 생산성 격차는 더 나은 제도적 구조와 

법치주의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통해 줄일 수 있다.78 

부패에 대한 더 나은 통제는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고등교육과 초등교육 모두에 대한 생산성 

수익을 강화한다. 이는 사소한 부패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같은 작은 거버넌스 위반조차도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성을 떨어뜨려 결국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버넌스와 제도, 법치주의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인적자본의 취약점은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의 품질을 반영한다. 부패를 특징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낮은 품질의 제도적 거버넌스는 자금 부족한 

교육 시스템과 붕괴된 의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두뇌 유출이나 인적자본 유출은 이러한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는 국가를 선호하여 부정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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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낮은 인적자본과 높은 이주율이다.79 그러나 

2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주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인적자본 수요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재정 부실 관리와 관료적 분절화는 

효과성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약화시켰다. 강력한 책임성 체계는 신뢰를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한다.80 따라서 학교 

자금조달을 성과와 연계한 르완다의 진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거버넌스 혁신이 어떻게 품질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81 이 배정의 

최소 5%는 직업 훈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인적자본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는 학교와 직업 센터에서 

교사 출석과 수업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선 조달 

시스템 채택과 같은 거버넌스 개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배정의 최소 5%는 직업 훈련에 사용되어야 한다. 

인적자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거버넌스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직업 센터에서 교사 출석과 수업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선 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또한 관료적 분절화를 제거하고 감독 

기관의 책임성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이사회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자원 배분과 사용의 격차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책임성을 구축할 수 

있다.82 국제적 증거는 또한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에서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능력 기반 채용, 자율성, 

전문적 규범의 이익을 보여준다. 핀란드에서는 강력한 

동료 책임성과 제한된 하향식 감독의 결합이 국가의 

양질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83 

 

인적자본 개발 

• 대륙에서 인적 역량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인적자본 투자를 개발한다. 아프리카 

노동시장의 과제는 개발을 위한 인적자본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킨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특히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 성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대륙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 정부는 

권장되는 교육 지출 20%(2장 권고사항 참조) 중 

일부를 직업 및 기술 훈련에 배정하고 인프라, 

자격을 갖춘 훈련자 유지, 교육과정 개혁을 

우선시하여 이를 시장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 

전자정부를 통해 인적자본 개발을 분권화한다. 인적자본 

거버넌스, 특히 교육의 분권화는 특히 공간적 불평등과 

지역 개발 불균형이 있는 국가에서 현지 수요와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는 맥락별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85 

개선된 포용성과 접근성 같은 교육 및 보건 거버넌스의 

진전은 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분권화와 

연결되어 있다.86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입학을 위한 뇌물이나 약물 도난 같은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교사와 돌봄 제공자의 결근을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제공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체계는 제도적 

반응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이 공동체에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인적자본 개발을 촉진한다. 

• 보다 나은 보건 부문 성과를 위해 전체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거버넌스를 지방 

당국에 이양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 당국으로의 권력 

이양(사실상의 분권화)은 정책 개발에서 준국가급 

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자와 실행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저해해 온 중앙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분권화가 

의료와 교육 성과에서 성과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디아스포라 기술을 활용한다. 

아프리카에서 고숙련 개인들의 이주는 송금을 통한 

디아스포라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누수이다. 

강력한 책임성 체계는 

신뢰를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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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기반 이주 

파트너십에 

집중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송금을 넘어서 숙련 및 비숙련 

디아스포라 근로자 모두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더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는 출신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도 

구축과 리더십 부족 해결에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국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을 유치할 

것이다. 정부는 디아스포라 채권을 통한 개발 금융의 

효과적 동원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고 무역 

촉진, 기업가정신, 기술, 지식 공유, 두뇌 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구조화된 기술 기반 이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숙련 이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유럽연합 및 독일의 협력은 이주의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부문별 파트너십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요구사항, 

일자리 식별, 통합 용이성을 위한 언어 훈련에 지원을 

제공하는 이주와 개발 센터가 설립되었다.
88 

• 특히 시민권 정책을 경제 및 거버넌스 개혁과 

일치시키는 개혁은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가 법적 

또는 관료적 장애물 없이 사업을 설립하여 핵심 

부문과 접객업,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약 30개국만이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89 이 권리는 해당 국가의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들의 운영은 종종 제도적·물류적 도전과제로 

인해 저해된다.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디아스포라를 국가 

거버넌스에서 배제하는 추진 요인을 만들어 

소속감을 상실시킨다. 따라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투표 또는 정치적 리더십 직책 출마를 

포함하여 고국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개혁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이주로 인해 

잃어버린 기술과 역량의 재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법치주의를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조항들의 운영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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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프리카 경제 성과가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늘어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륙 전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강력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또한 10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2024년 아프리카 경제 성과가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늘어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륙 

전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강력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또한 10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상당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에는 제한된 무역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과 경제 활동 감소를 통해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줄이고 자본 흐름의 역전으로 이어져 금융 및 투자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깊이 뿌리박힌 국내 공급 

병목현상과 공급 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통화정책 영향의 약화를 반영하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되는 

성장 반등을 억제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의 지속과 추가 확대는 아프리카의 부진한 회복에 추가적인 위험을 제기한다.  

아프리카의 느린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는 여전히 역설로 남아 있다. 빈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천연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자본, 금융자본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부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급속한 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광물 매장량의 30%, 세계 미경작 경작지의 65% 이상, 6억 2,4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그리고 나일강(1위)과 콩고강(9위)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는 가장 큰 자산이다.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르고 적절한 순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아프리카는 세금 및 비세금 수입원에서 그리고 자원 누수를 억제함으로써 연간 

추가로 1조 4,300억 달러의 국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자원을 추가로 동원하려면 아프리카의 방대한 자원 부존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아프리카는 2025-29년에 연간 추가로 4,694억 달러(GDP의 14.4%)의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자금 유출과 부패를 

억제하고, 국제적 이익이전에 대응하며, 더 나은 국가 신용위험 평가를 촉구함으로써 아프리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격차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자본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누수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데이터 수집, 이런 

유출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보고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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